
온난화로 해수면 12-22m 상승
기온 2도 높은 320만-270만년 전과 비슷 … 21세기 말 1m 올라

세계 온난화 현상이 지금보다 2℃ 높은 억제 목표선에서 멈추어도 해수면은 지금보다 12-22m 상승할 것이

라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사이언스데일리가 3월20일 보도했다.

미국 럿거스대학 과학자들은 고대 지질층 연구를 통해 지금보다 기온이 2℃ 높았던 320만-270만년 전 해수

면이 지금보다 약 20m 높았던 사실을 밝혀냈으며

2100년 이전에 0.8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올

로지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.

연구진은 미국 버지니아와 태평양의 에니웨톡 산

호초, 뉴질랜드에서 고대 퇴적암을 채취해 대기의

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과 같았고 기온은 지금보다

2℃ 높았던 플라이오세(500만-200만년 전) 후기의

해수면을 조사해 결론을 얻었다.

과학자들은 “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그린란드와

남극대륙 서부 빙붕 전체가 녹고 남극대륙 동부 빙

붕의 일부 해안 경계선이 녹는데 따른 것”며 “세계

해안지대가 물에 잠기게 되고 세계 인구의 70%가 타격을 입을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연구진은 21세기 말까지 바닷물이 더워지고 산악 빙하와 그린란드 및 남극대륙 빙상이 일부 녹아 해수면이

0.8-1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연구진들은 거대한 빙상이 녹는데 수백-수천년이 걸리지만 기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

고 강조하고 “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과 같았던 때의 지구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20m 높았다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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